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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women.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was 
employed. One hundred and forty-two middle-aged women who visited welfare centers or church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June, 2019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based on Baron and 
Kenny criteria. Results: Social connectedness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meaning in life (r=.52, 
p<.001) and negatively with depression (r=-.53, p<.001). Meaning in life was also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r=-.50, p<.001). Furthermore, meaning in life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depression (β=-.31, p<.001). Conclusion: Our study findings suggest that 
meaning in life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mental health and well-being for middle-aged wom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enhance the meaning in life to promot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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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중년기는 폐경이라는 현상과 함께 이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사회적인 활동이나 직업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1,2]. 또한 중년기 여성은 

이와 같은 신체적, 사회적 변화와 연관된 다양한 심리적 문제

를 겪게 되는데, 이 중 우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3].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

하는 질환 중 우울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50~59세의 중년기 연령의 진료비가 18.1%(2,59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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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중 40대 이상

의 연령대가 55.3%로 전체 연령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

다.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35만 명으로 남성에 비해 

2.2배 이상 많았고, 연 평균 증가율도 남성이 2.6%인 반면 여

성은 4.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중년기의 우울증은 역

할기능의 어려움, 삶의 질 저하, 자살로 인한 사망 등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여 중요한 정신건강 문제임을 알 

수 있다[1,5]. 

그리고 중년기 여성은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가 감소 및 상실

되면서,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어 사회적 연결성이 단절된 상태

에 놓이기도 한다[2,3]. 사회적 연결성이란 타인과 친밀감을 느

끼는 정도를 말하며, 사회적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연

결망, 사회적 관여 등을 뜻한다[6]. 또한 사회적 연결성은 소속

감과 정체감의 원천이 되며 고독감을 낮추어[6] 우울을 감소시

키며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8]. 사회적 고립의 정도가 높고 사회적 연결성이 낮은 경우 

우울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6], 사회적 연결성을 우울

과 불안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8]. 중년

기 여성의 우울과 연관된 요인으로는 삶의 의미, 사회적 연결성 

및 사회적 활동 정도, 자아존중감, 경제력, 사회적 지지체계 등

이 보고되고 있다[3,5,7]. 이 중에서 삶의 의미 상실은 중년기 여

성의 우울의 주요 유발인자로 보고되고 있다[2,3,9]. 

한편 일부 선행연구[10,11]에서는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과

의 관계에 대해서 비선형적인 양면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사회적 연결성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감소하지만, 과도한 크

기의 사회적 연결성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 우울의 수

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10]. 또한 사회적인 관계가 많을수

록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이나 에너지, 비용 등의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역할 긴장과 우울을 초래한다

는 것이다[11]. 따라서 모든 사회적인 활동이나 사회적 연결성

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들이 개인

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지가 중요

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0]. 삶의 의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지각

하는 의미나 의의 등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의미

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삶에 목적의식이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한다[12].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는 인간이 사회적인 활

동 등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인지적인 체계이며, 

그러한 활동에 따른 정서적인 경험을 제공한다[13]. 따라서 삶

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감도 낮아져서 우울을 초래

하게 된다[14].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면, 자신에게 처해 있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확장시키며[15], 특히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

에 부딪힐 때 더욱 생에 대한 의미 추구가 요구된다[16]. 즉, 삶

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을 겪더라도 그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

적인 영향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적인 사건이나 삶을 바

라보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17]. 또한 삶의 의미는 

개인의 안녕 상태에 조절이나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적응적으

로 대처하도록 촉진한다[15,18]. 이상과 같이 삶의 의미가 개인

의 안녕상태 및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정신건강에 있어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확인

한 연구를 보면, 말기 암 환자[18], 뇌졸중 환자[13], 소아 암 환

아 어머니[15]로 주로 신체적인 질병 등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

에 처해 있는 환자나 가족이었다. 중년기는 인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전환기로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인

생의 유한성에 직면하여 본질적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가

지는 시기이며[2], 삶의 의미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시기

이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인 활동이 점차 감

소되는 생의 주기에 있는 중년기 여성의 우울을 감소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근거 자료를 제

공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연결성, 삶의 의미, 우울 정도를 확

인한다.

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연결성, 삶의 의미, 우울과의 관계

를 확인한다.

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과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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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

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및 경기도 내 2개 지역에 있는 종

합사회복지관, 성당, 교회를 이용하는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중년기 여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을 생활 연령 면에

서 정의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40~59세 이하로 중년기를 정

의하였다[3]. 대상자 선정기준은 40세 이상 59세 이하인 여성, 

정신건강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인지적인 장애가 없는 자이다. G*Power 3.1. 프로그

램에 의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효과크기0.15, 예측 

변수를 2개(사회적 연결성, 삶의 의미)일 때 산출되는 표본 수

는 107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약 30%로 하여 142

명을 편의추출하였으며, 탈락자가 없어서 총 142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은 연령, 교육 정도, 현재 직업 유무, 종교 유무, 

결혼상태, 주관적 경제 상태(상, 중, 하), 성격 특성(외향적, 내

향적), 자녀의 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 연결성 20

문항, 삶의 의미 10문항, 우울 21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

문지를 사용하였다. 

1) 사회적 연결성

사회적 연결성은 Lee 등[6]이 개발한 사회적 연결성 척도

(Social Connectedness Scale-Revised)를 도구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 및 번역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본 연구진이 번역-역 

번역하였으며 타당도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영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도구를 한글로 1차 번역하고, 1차 번

역한 한글 도구를 타 연구자가 다시 영어로 번역하여 원문과 비

교하였다. 이후 다시 한글로 수정 번역한 다음 의과대학 교수 1

인, 간호학 교수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과 타인, 동료 및 사회체계 사이에서의 정서적 거

리감 또는 연결성을 측정한다. 점수의 범위는 20~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연결성이 높음을 뜻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Lee 등[19]의 연구에서는 Cron-

bach’s ⍺가 .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Steger 등[9]이 개발하고, Won 등[20]이 한글

로 번안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를 

개발자 및 도구 번안자로부터 도구 사용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의미존재와 의미추구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의미존재는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말하며, 의미추구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지

향과 추동을 말한다[9]. 본 도구는 10문항으로 7점 Likert 척도

이다. 점수의 범위는 10~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를 

많이 느끼는 것을 뜻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Won 등[20]의 연

구에서는 Cronbach’s ⍺가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3) 우울

우울은 Beck 등[21]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 

II를 한국심리주식회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영역에서의 우울 증상을 포함

하는 것으로 총 21문항이다. 본 도구는 4점 Likert 척도(0~3점)

로 점수의 범위는 0~6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한 것

을 말한다. 본 도구에서는 점수에 따라 비 우울(0~13점), 경한 

우울(14~19점), 중등도 우울(20~28점), 중한 우울(29~63점)로 

분류한다[21]. 본 도구의 신뢰도는 Lim 등[22] 연구에서는 

Cronbach’s ⍺가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였으며, 본 조사에 

앞서 2019년 5월에 일개 시에 있는 중학교의 학부모 10명을 대

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

인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두 개 도시에 소재한 종합사

회복지관, 성당, 교회의 기관장이나 시설장에게 본 연구의 목

적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각 지역은 

경제적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유사하였다. 각 기관에 방문하는 

중년기 여성 중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 

본 연구진이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참여에 동의

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

간은 약 10여분이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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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Range

Age (year)  45.96±4.81 40~59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34 (23.9)
 89 (62.7)
 19 (13.4)

Current job Yes
No

 91 (64.1)
 51 (35.9)

Religion Yes
No

 79 (55.6)
 63 (44.4)

Marital status Single
Divorced
Married
Bereaved and others

 5 (3.5)
 3 (2.1)

133 (93.7)
 1 (0.7)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34 (23.9)
 81 (57.1)
 27 (19.0)

Personality 
characteristics

Extrovert
Introvert

 76 (53.5)
 66 (46.5)

Total number 
of children

 
0
1
2
3
4

 1.82±0.67 
10 (7.0) 

 29 (20.4)
 82 (57.8)
 18 (12.7)
 3 (2.1)

0~4

서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No. AJIRB-SBR-SUR-19-128). 

자료수집을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내

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

였다. 연구참여는 자의적이며 자신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지 설문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을 받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료 코딩을 연구자가 

직접 작성할 것이며,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연구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설

명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사례품을 제

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전산에 입력하였으며, 잠

금장치가 되어 있으며, 본 연구책임자만 접근이 가능한 서랍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하여 SPSS/WIN 23. 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요 변수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 대상자의 사회적 연결성 및 삶의 의미와 우울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통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가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23]

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3

단계의 다중회귀분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 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효과를 

서로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하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확

인한다. 매개효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회귀분석이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세 번째 단계에서의 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보다 

작아야 한다. 이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의하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42명의 중년여성으로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45.96±4.81세였고, 범위

는 40세부터 59세까지였다. 대상자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

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23.9%(34명), 대학교 

졸업자 62.7%(89명),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는 13.4%(19명)였

다. 현재 직업이 있는 대상자는 64.1%(91명), 종교가 있는 대상

자는 55.6%(79명)였다. 결혼 상태는 결혼이 93.7%(133명)로 가

장 많았으며,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상 23.9%(34명), 중 

57.1%(81명), 하 19.0%(27명)였다. 성격 특성은 외향적 성격이 

53.5%(76명), 내향적 성격은 46.5%(66명)였다. 자녀수는 평균 

1.82±0.67명으로 범위는 0명에서 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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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N=142)

Variables Categories n (%) M±SD Range

Social connectedness  90.57±11.52  44~115

Meaning in life Total scores
Meaning present
Meaning search 

54.53±9.73
26.50±5.88
28.03±4.95

18~70

Depression Total scores
Non-depression (0~13)
Mild depression (14~19)
Moderate depression (20~28)
Severe depression (29~63)

104 (73.2)
 20 (14.1)
13 (9.2)
 5 (3.5)

10.08±7.79  0~4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the Major Variables (N=142)

Variables
Social connectedness Meaning in life

r (p) r (p)

Meaning in life .52 (＜.001)

Depression -.53 (＜.001) -.50 (＜.001)

2. 대상자의 주요 변수의 특성

대상자의 사회적 연결성의 평균은 90.57±11.52점이었고, 삶

의 의미는 평균 54.53±9.73점, 우울은 평균이 10.08±7.79점이

었다. 우울 점수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비 우울이었으며(73.2%, 

104명), 경한 우울은 14.1%(20명), 중등도 우울은 9.2%(13명), 

중한 우울은 3.5%(5명)였다(Table 2).

3. 대상자의 사회적 연결성, 우울, 삶의 의미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연결성은 

우울(r=-.53,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삶의 

의미(r=.52,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사

회적 연결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았으며, 삶의 의미를 많이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는 우울(r=-.50, p<.001)과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즉 삶의 

의미를 많이 느낄수록 우울이 낮았다. 

4. 대상자의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3단계 회귀분석에 따라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 매개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다중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

계가 0.73~1.00으로 0.3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가 1.37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다중 공

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검정결과는 1.77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연

결성이 매개변인인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52, p<.001). 또한 독립변인인 사회

적 연결성이 종속변인인 우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53, p<.001). 마지막 단계에서 우울을 종속변

인으로 하고, 사회적 연결성과 삶의 의미를 동시에 투입하여 

서로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매개변인인 삶의 의미

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31, 

p<.001), 독립변인인 사회적 연결성도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36, p<.001), 2단계에서의 β값
(-.53)보다 작아 삶의 의미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Figure 1). 또한 추가적으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시행한 결과, 사회적 연

결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Z=-3.43, p<.001).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과

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

구결과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 간에는 유의가 

관계가 있고, 이 사이에서 삶의 의미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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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di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Depression (N=142)

Variables β t p Adj. R2  F p

1. Social connectedness → Meaning in life .52 7.19 ＜.001 .26 51.64 ＜.001

2. Social connectedness → Depression -.53 -7.32 ＜.001 .27 53.57 ＜.001

3. Social connectedness & meaning in life → Depression
Model 1: Meaning in life → Depression
Model 2: Social connectedness → Depression

-.31
-.36

-3.89
-4.54

＜.001
＜.001 .34 37.07 ＜.001

Sobel test: Z=-3.43, p＜.001

Adj. R2=Adjusted R2.

Social connectedness Depression

Meaning in life

Social connectedness Depression

Equation 2
β=-.53 (p＜.001)

Equation 3
β=-.36 (p＜.001)

Equation 1
β=.52 (p＜.001)

Equation 3
β=-.31 (p＜.001)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depression.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연결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90.57점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중년

을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가 어려우나, 유사한 

도구(Social Connectedness Scale-I)를 가지고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6]에서는 89.8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와 유사한 수

준을 보였다. 이는 본 대상자들이 대부분(82.4%) 대졸 이상이

고, 직업을 가진 대상자가 64.1%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아 사회적 연결성 정도가 대학생과 유사한 수준으

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미국의 농촌에 거주하는 성인

(18~50세)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24]에서는 

93.2점으로 본 대상자들의 사회적 연결성 점수보다 다소 높았

다. 이는 Galloway와 Henry [24]의 대상자들이 농촌에 거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백인이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아 사회적

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직업이 없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중

년기 여성이 적절한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며 사회적인 연결성

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삶의 의미를 측정한 결과는 평균 54.53점

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

상으로 한 Gong과 Kim [25]의 연구에서는 50.04점으로 본 연

구의 대상자가 다소 높았다.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원천에 

대해 Joen [26]은 가족관계, 자기 가치감, 물질적 추구, 경제적 

안정, 공동체 의식/나눔, 종교, 자아실현 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가 중년으로 노인에 비해서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원천이 좀 더 다양하여 노인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리고 Park과 Kwon [17]은 생의 주기에 따라 삶의 의

미에 대한 경험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Guerrero-Torrelles 

등[18]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삶의 의미가 낮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이나 생의 주기에 따른 삶의 의미를 비교하지는 않았다. 이

에 추후 연구를 통해 성별이나 생의 주기에 따른 삶의 의미의 

차이와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원천을 확인하여, 대상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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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요구도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평균 10.08점으로 나타났으

며,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중년 주부를 대상

으로 한 연구[3]에서는 9.92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대상자가 비 우울(73.2%)

이었으며, 중등도 우울은 9.2%, 중한 우울은 3.5%였다. 반면, 

Shin [3]의 연구에서는 비 우울은 53.8%였으며, 중등도 우울은 

13.1%, 중한 우울은 6.4%로 우울의 분포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

다. 이는 본 대상자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으며, 직업을 

가진 경우가 64.1%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하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중년기 여성의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직업이 있

는 기혼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5]에서는 9.92~13.31점

이었으며, 전문 사무직인 경우 9.92점, 서비스 판매직은 12.09

점, 단순 노무직은 13.31점으로 직업군에 따라 우울 정도가 차

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에 따른 우울을 파악하지 않

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직업군에 따른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연결성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7,27]에서 사회적 연결성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

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Park [27]은 보호요인인 사회적 연

결성이 우울과 같은 위험요인에 대해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적 연결성

이 항상 우울감을 낮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예를 들어, Gilster [28]는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활동 혹은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 [10]도 역시 사회적 연결망의 크

기가 증가할수록 우울 수준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예상

과 달리 어느 정도 이상 크기의 연결망을 가질 경우에는 오히려 

우울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각 개인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사회적 연결성 정도를 확인하여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삶의 의미를 많이 느낄수록 우울 정

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및 경기도 지

역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2,3,9]에서도 삶의 의미를 

많이 느낄수록 우울 정도가 낮다는 것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행복이나 삶에 대한 

만족감 등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9], 우울

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

적 연결성과 삶의 의미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연결

성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를 더욱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인 활동이 많거나 사회적인 관계가 많은 사

람일수록 삶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하고 정신건강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것[29,30]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발달단계의 특성 상 

점차 사회적인 활동이 저하되는 중년여성이 최적의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이에 따른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중재가 필요하다. Shin [3]은 중년기 여성이 삶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어떠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이 지금까지의 삶을 성찰하면서 의미를 발

견하며, 현재의 가족관계, 친구 관계, 사회적인 역할을 재평가하

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치료(logotherapy)

를 활용한 중재 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과의 관계

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말기 암이나 뇌졸중 환자

[13,18]나 소아암 환아 어머니[15]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

는 사회적 연결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7,8]

나 사회적 연결성이 삶의 의미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

[10] 결과에서 나아가, 중년기 여성에게 있어서 사회적 연결성

과 우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삶의 의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인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전

환기로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중요한 시기인 중년

기의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2,3], 지역사회에 있는 중년기 

여성의 우울 감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를 개발할 때 삶

의 의미를 느끼도록 하는 중재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

였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의미의 역할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의미를 추구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높여주어 안

녕상태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13,15]. 또

한 삶의 의미는 자신의 삶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처자원이며[18],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

이고, 역경 속에서도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여 개인을 성장과

정으로 이끄는 자원의 역할을 한다[15]. 삶의 의미는 외부의 환

경이나 경제적인 여건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태

도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이에 중년기 여성에게 긍정적인 대

처방식이나 자원의 일환으로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새롭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의미요법을 활용한 중재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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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울시 및 경기

도 소재의 2개 지역의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편의표출하였

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다른 지역의 중년기 여성

에게 일반화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연

결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한 횡단적 조사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성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

였는데, 내용타당도는 검증하였으나 구성타당도나 준거타당

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추후 연구를 통해 본 도구의 타당

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우울이

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에서의 사건을 통제하

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지역의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우울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년기 여성

의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및 관련 변인의 인과적인 추론을 위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에 있는 중년기 여

성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의미요법

을 활용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과의 관계에

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연구결과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연결성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를 많이 느꼈으며, 우울 정도는 낮았다. 또한 삶의 의미를 

많이 느낄수록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여성의 사

회적 연결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부분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생애 주기에 

있어서 전환기에 있는 중년기 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

인 대처자원으로서의 삶의 의미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하는 근

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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